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오전 11시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기념행
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세종도서관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개관했으며,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입안과 실현과정 지원'이란 기능과 함께 대표 국립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
했다는 평이다. 

세종도서관은 이날 세종시 등 충청권 주요 기관 관계자와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 세종도
서관 역대 관장들, 한국도서관협회 등 범도서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
한다. 

개관 10주년 국립세종도서관, 기념 행사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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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작가와의 만남,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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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은 도서관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그간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정책정보 협력 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개
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도서관 이용자 세 가족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한다. 

또 지난 9월 열린 '개관 10주년 기념 그림 공모전' 최우수상 선정 수상자에게도 시상한다. 

축하 문화행사도 선보인다. 퓨전 국악 밴드 '억스(AUX)'와 뮤지컬 앙상블 '데파스'의 공연
이 펼쳐져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이어 문화행사에선 도서관에서 1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소설의 세계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또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긴긴밤'을 음악이 있는 낭독극으로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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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가수'109'의 공연도 선보인다. 

이밖에 도서관 책 속 인물을 표현한 '양철인간' 마임 공연과, '10주년 기념 그림 공모전 전
시', 빼어난 도서관 경관을 찾아보는 '도서관 8경 스탬프 투어', '도서관 인생네컷' 등 다양
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차경례 세종도서관장은 "지난 10년간 국립세종도서관은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보고이자
지식문화 생태계의 랜드마크 역할을 선도해 왔다"며 "개관 10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우석 기자(wooskw@daejonilbo.com)

Copyright ⓒ 대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72168


